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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선사박물관-대만 십삼행박물관 ‘국제 MOU’ 체결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관장 이한용)은 고고학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학술과 전시의 국

제적 역량을 키우고, 국제 교류의 장을 넓히기 위해 지난 12월 3일 대만 십삼행박물관(十三行

博物館, 관장 羅珮瑄)과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십삼행박물관은 1998년에 개관한 대만 유일의 고고학박물관이며, 1957년에 발견된 대만을 

대표하는 철기문화 유적지인 십삼행유적지에 건립되었다. 십삼행유적지에서 발굴된 대표유물은 

종교적 용도로 사용된 ‘사람얼굴 모양 옹기(人面陶罐)’로 사실적인 묘사와 예술적 추상이 돋보

여 현재까지 신베이시와 십상행박물관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십삼생박물관은 유적 보존과 함께 교육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특히 고고학 유

적보존과 지역문화 활성화란 고고학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 연천 전곡리구석

기 축제를 벤치마킹한 국제 고고학축제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 대만 신북시 십삼행 

박물관에서 주최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선사시대 당시 인류의 삶과 고고학 유적의 중요성을 알

리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 ‘2024 대만 국제 고고학 포럼 및 축제’에 전곡선사박물관이 학예

팀장이 정식 초청되어 발표를 진행하였고, 교육 체험을 시연했다. 

이와 같은 교류를 바탕으로 전곡선사박물관과 대만 십삼행박물관은 정식 상호교류 협약을 

맺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박물관은 향후 5년간 전시, 교육 

등 박물관 사업 전 분야에 걸쳐 활발한 상호교류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국제적인 전

시와 교육 체험 활동 교류를 강화하여 단순한 축제 참가를 넘어 양 박물관의 축적된 교육 경

험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유수 고고학 기관과 협력하고 전시와 교육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보인 전

곡선사박물관의 새로운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전곡선사박물관은 지금까지 경기도 북부지역이 

지닌 문화적 잠재력을 국내·외의 전문가들을 직접 초빙하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박물관은 

앞으로 더 나아가 국제 유수의 문화기관들과 직접 협업해 지금까지 쌓아온 경기도의 문화적 

역량을 소개하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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